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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톤, 772개 기업에 할당

-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운영 중에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

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

(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제외한 수량

** 유상할당 비율: ▴(발전부문) ‘2615%→ ‘2720%→ ‘2830%→ ‘2940%→ ‘3050%, ▴(발전外 부문) 15%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4.12)’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外)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 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 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

(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 톤**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 에너지통계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16~’22)를 반영

** 과잉할당량 2,520만 톤 중 정부 보유 예비분 삭감량(125만 톤) 제외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

관리시스템(NGMS, ngms.gir.go.kr)’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

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원할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주재 킥오프 회의 기개최(12.4, 업종별 협회 및 기업)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

다”라고 밝혔다.

붙임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 비교.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201-6581)

     

http://www.korea.kr


붙 임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 비교

< 4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량 >
(단위: 개, 톤)

부 문 업체수 대상 사업장 사전할당량

발전 59 211 795,754,468

발전外 713 10,327 1,567,240,148

합 계 772 10,538 2,362,994,616


